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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랑 하나에 신부가 열 명“ 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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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다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기름을 예비하였고 나머지 다섯. ,

은 어리석어서 예비하지 못하였다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이다.

그런데 아무리 비유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한꺼번에 열 명과 혼인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,

름이 없다고 혼인을 하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유대에 그런 이상한?

결혼 풍습이 있었는가.

예수님은 아마도 그때 당신의 혼인풍습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.

기 위하여서는 그때 당시의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한 집안의 경.

조사가 온 마을의 행사였듯이 당시의 유대에서도 결혼식은 온 마을의 잔치로 찾아오는 모든

이에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.

이 열 처녀는 신랑과 결혼할 신부들이 아니라 그 말의 처녀들로서 신랑이 올 때 횃불을, ,

켜들고 그 행렬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잔치에 자연스럽게 참여.

할 수도 있고 상석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, .

그러나 신랑이 오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횃불을 켜놓은 채

기다리다 잠이 들고 신랑이 온다는 전갈에 황급히 뛰어 나가게 된다.

문제는 그때 발생하게 된다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횃불 긴 막대위에 올리브기름 등불. (

을 매달은 것 과 함께 혹시 모자랄 때를 대비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였으나 나머)

지 다섯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름이 떨어져서 곧 꺼질 것 같은 횃불은 없는 것보다.

못한 노릇이어서 그들은 기름을 사러 급히 가게 되었고 그 사이 다섯 처녀의 횃불 영접을,

받으며 신랑은 예식장으로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히게 된다.

그 후에 달려온 다섯 처녀들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여 지치고 실망한 모습으로 집으로

돌아가게 된다.

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먼저 기름을 미리미리 예비하여야 한다는 것이.

다 어제 다 써버린 기름은 오늘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즉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. .

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년 전에 한 선행 기. . 10 ,

도 말씀 묵상 등이 오늘을 나태하게 살아가게 하는 보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, .

나의 기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예비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이다.

내가 쓸 양은 반듯이 내가 채워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꾸어 줄 수도 꾸일 수도 없는 것이, ,

다 그러니 부모님 신앙 덕에 남편 아내 덕에 천국에 묻어갈 생각은 관두는 것이 현명하다. , , .

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.

나는 내일을 위해 기름을 예비하여 두었는가 아니면 어제 풍성했던 기름을 믿고 깊은 잠? , ,

에 빠져 있는가 깊은 밤에 기름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?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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